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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2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May 13, 2024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Data released by the central bank 
showed net FDI inflows increased 
by 29.3 percent to $1.36 billion in 
February from $1.06 billion in the 
same month last year.  
 
             Photo from BusinessWorld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순유입이 2개월 연속              

증가하여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순 FDI 유입액이 전년          

동월의 10억 6천만 달러에서 29.3% 증가한 13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기록한 26억 6천만 달러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BSP는 "이 같은 성과는 외국인의 자본 투자(수익 재투자 제외)   

순투자가 2023년 2월의 7천 4백만 달러에서 2024년 2월 7억          

6천 4백만 달러로 927.3%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주로 외국 다이렉트 투자자와 그들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 간의 사채 대출에 의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이익 재투자는 작년 2월에 비해 3.8% 감소하여 6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그 이전에는 6900만 달러였다.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주요 경제학자인 Michael Ricafort는 2월에 경제와 금융 시장의 성과가 향상되어 FDI 유입이 급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력한 경제 성장도 국내로의 더 많은 FDI를 촉진했다고 그는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순 FDI 유입이 작년 같은 기간의 15억 3000만 달러에서 48.2% 증가하여 22억 7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부채증권 투자는 1월부터 2월까지 11.6% 증가하여 13억 5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익 재투자도 7.4% 증가하여 1억 6500만 달러로 늘었다. 
 

이익 재투자를 제외한 자본은 7억 5300만 달러로 4배 증가했다. 이는 자본 지출의 265% 증가로 인해 자본 인출의 115% 상승이 상쇄되었다. 
 

“올해 후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안에 잘 안정되어 있을 경우 정책금리의 가능한 인하가 최종적으로 FDI의 추가 개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Ricafort는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BSP에 의한 기대되는 정책 완화는 인플레이션을 격렬히 퇴치하기 위한 연이은 금리 인상 후 글로벌 경제를 지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5월 이자율 인상을 시작한 이후, BSP의 통화이사회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페소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요한 정책 금리를 450 기점                         

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 금리는 2%의 역대 최저치에서 17년 만의 6.50%의 최고치로 상승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5/13/2354576/fdi-inflows-soar-26-month-high 

자본 유입의 대부분은 네덜란드(89%)와 일본(6%)에서 왔습니다. 약 91%의 유입액은 금융 및                 

보험 산업에 투입되었으며, 5%의 투자는 제조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2월 9억 1천 2백만 달러에서 5억 3천 3백만 달러로 41.5% 감소한 부채 상품에            

대한 투자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BSP 자료에 따르면, 자본 투자 유치액은 2월에 8억 5천 7백만 달러로 전년의 7천 4백만 달러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인출액은 3천 8백만 달러에서 9천 3백만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8134/keisha-ta-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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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32년에 칩 생산에서 대만을 앞서갈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보고서                                                                

May 10, 2024 |By: Jie Ye-eun-@inquirerdoynet The Korea Herald/Asia News Network | Philippine Daily Inquirer 

서울 -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에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거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4위 경제국인 한국은         

8년 후에 글로벌 칩 생산의 1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초기 단계부터 반도체 산업 개발에 투자했으며, 국내 칩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전 세계 NAND 플래시 메모리와 DRAM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에 기록된 17%에서 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중국의 21%에 이어 세계 2위에 위치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같은 해에 대만은 17%, 미국은 1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과 대만에 이어 전 세계 칩 생산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24%, 대만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 연간 생산능력 증가  

보고서는 한국이 반도체 공장 건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크게 높인 결과, 19%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는 칩 생산 지역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중국 본토 및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을 통해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한국의 제품 점유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의 한국 반도체 생산 능력 증가율을 12%로 예측했으며, 세계 평균은 108%로 예상됩니다. 

 

예측된 숫자는 미국(203%), 유럽(124%), 대만(97%), 일본(86%), 중국 본토(86%) 및 기타 지역(62%)을 앞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2022년 반도체 생산 능력 증가율(90%)은 중국의 3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지역의 생산 능력 증가율은 대만(67%), 유럽(63%) 및 일본(36%) 등으로 순위가 높았습니다. 미국은 11%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지역을 제외한 비율은 7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2022년에 비해 초정밀 공정을 포함한 10나노미터 이하 칩 생산 점유율은 31%에서 2032년에는 9%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역시 해당 기간 동안 69%에서 4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CHIPS 법안  

 

그에 반대로, 미국은 2022년의 0%에서 2032년에 전 세계적인 고급 논리 제조업의 2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미국은 전체 글로벌 자본 지출의 28%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며, 대만(31%)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CHIPS 법안을 통해 미국 정부가 그 지역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에 따라, 초정밀 공정을 위한 공장 건설과 같은 투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HIPS 법안은 국내 반도체 생산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393억 달러의 반도체 생산을 위한 보조금과 110억 달러의 연구 개발을 포함한 총          

527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CHIPS 법안이 제정된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10년 동안 7200억 달러에 비해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약 2.3조 달러의 자본                   

지출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CHIPS 법안이 없었다면, 보고서는 미국이 2032년까지 전 세계 자본 지출의 단 9%만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3] 

https://business.inquirer.net/source/the-korea-heraldasia-news-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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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58144/s-korea-seen-to-outpace-taiwan-in-chip-production-in-2032-us-report 

필리핀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세 분기 동안 6% 이상 성장해야 합니다.                                                                           

May 14, 2024 | Beatriz Marie D. Cruz  | BusinessWorld 

Pedestrians cross the street in 
Cubao, Quezon City, April 25, 
2024. — PHILIPPINE STAR/
MIGUEL DE GUZMAN  

필리핀 경제는 올해 정부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세 분기 동안 6%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가들이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올해 나머지 세 분기 동안 거의 6.1% 성장해야 전체 연간 성장률이 6%에 도달할 수 있는데, 특히 1분기 

가계 소비의 둔화와 올해의 세계 경제 상황의 침체를 감안할 때 이는 큰 과제로 보입니다,” 오사카 경제 대학의 

경제학자인 마코토 츠치야는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에 5.7% 성장하여 2023년 4분기의 5.5%보다 약간 빨랐지만, 정부의 6-7%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대학교의 경제학자 시드 L. 테로사는 올해 남은 기간에 GDP 성장률이 평균 6-6.5%로 유지되어야  

정부의 목표 범위의 하한을 달성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제가 직면한 ‘삼중 위협’으로 인해 성장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고조된 인플레이션, 높은 차입 비용 및 재정 합리화는                 

우리가 직면한 삼쌍둥이 도전 과제입니다,” ING은행 N.V. 마닐라의 선임 경제학자 니콜라스 안토니오 T. 마파가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거의 산출의 3/4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는 1월부터 3월까지 4.6% 증가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느렸으며, 4분기의 5.3%와 작년 동기                

대비 6.4%보다 약했습니다. 

 

츠치야씨는 올해 첫 3개월 동안 경제 전반에 걸친 지출 압력으로 인해 사적 소비가 뒤처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계 소비의 약화가 고조된 인플레이션, 미약한 신뢰 및 통화 정책의 영향의 결합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츠치야씨는 말했습니다. 

4월에는 식품 및 교통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3.8%로 가속화했습니다. 4월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세 번째 연속된 달이었습니다. 

 

국가 경제 개발 기관(NEDA) 비서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은 가구 지출이 높아진 식품 가격과 엘니뇨 건조한 날씨로 억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니뇨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부에 따르면 59억 페소에 달했습니다. 

 

테로사씨는 1분기 사적 소비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소비자의 구매력과 실질 소득이 약해진 것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고금리도 경제 활동을 억제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기준 금리를 17년 만에 최고치인 6.5%로 유지했습니다. 

 

"가구들은 이제 식구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급여 기반 대출을 이용하여 많은 레벨의 부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파씨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앙은행의 최신 소비자 기대조사를 인용하여 소비자 저축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번 주 목요일의 정책 검토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을 고려할 것이라고 이전에 밝혔습니다.  
 

Pantheon Macroeconomics는 분기별 기준으로 가계 지출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송금 성장이 소비자 지출에 제한적인 지원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nt. page 4]  

유럽 연합은 유럽 CHIPS 법안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통합 회로 산업 투자 기금의 제3단계를 시작했으며, 한국, 대만, 일본 및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다양한 기타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2032년에 칩 생산에서 대만을 앞서갈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보고서                                                                

[Cont. from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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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성장은 이번 해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신뢰도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저축에               

대한 다수의 타격으로 재정이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Pantheon Macroeconomics는 최신 GDP 숫자가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할만큼 충분히 경고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올해 8월에 완화를 시작하고, 이번 해에 75 기점의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마파씨는 높은 차입 비용이 투자에 부담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의 11.6%에서 1분기의 1.3%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국가건설의 두 자릿수 성장에 의해 잘 부양되었지만, 사적 건설은 상대적으로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친 상태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을 코로나19 후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투자 환경에서 고조된 차입 비용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가 지출의 성장도 1분기에 1.7%로 둔화되었습니다. 
 
"국가 정부 지출은 항상 재정 당국이 합병 모드에 있으며 GDP 대비 낮은 부채 수준으로 이동함에 따라 부드럽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마파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츠치야씨는 기초 효과로 인해 2분기 GDP 성장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antheon Macroeconomics는 1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견실"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연간 GDP 전망을 4.8%에서 5.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작년의 5.5% 성장보다 낮습니다. 
 
"특히 두 번째 분기 끝까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높은 이자율 환경, 지역 간 긴장 및 글로벌 경제적 우려가 필리핀 경제                       

성과에 그림자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테로사씨가 덧붙였습니다. 
 

마파씨는 연간 GDP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인 5.4%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업 환경은 덜 호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삼중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반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5/14/594767/phl-needs-to-grow-over-6-in-next-three-quarters-to-hit-target/ 

200천 톤의 설탕 수입이 계획 중입니다.                                                                                                                                                

May 14, 2024 | Jed Macapagal | Malaya Business Insight 

A vendor stacks sugar packs in a 
public market in Quezon City. 
Importation will prevent a drop in 
supply level that will  cause price 
spikes. (File photo)  

정부는 버퍼 재고가 공급량의 3개월치 이상인 이상적인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7월부터 8월             

사이에 설탕을 수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SRA(스가르 레귤러투어리 업바이저리 앤드 아드민스터레이션) 관리자인 파블로 아즈코나는 어제 가상 기자               

회견에서 지난 주에 프라이빗 섹터 자문 위원회와 농업 부문 지도자들이 회의에서 이 계획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는 정제 설탕 18만 5천 톤에서 20만 톤을 수입할 계획입니다. 
 

아즈코나는 수입이 공급량 수준 하락을 방지하여 가격 급등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22년에 정제 설탕 가격이 킬로그램 당 130페소에 이를 정도로 일어났던 것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즈코나는 3개월치 버퍼 재고는 태국 및 기타 공급업체에서 설탕을 배송하는 데 약 한 달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                

시간프레임에는 관세청에서의 과정과 검사가 포함됩니다. 
 
아즈코나는 5월 5일 현재 설탕 생산량이 현재 작황기에 1,918만 톤으로, 이는 전작황기의 1,799만 톤에서 6.6%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SRA는 현재 국내에 568,734톤의 설탕 재고가 있으며, 월간 수요는 약 20만 톤입니다. 
 
설탕 생산자 연합의 대표 매뉴얼 라마타는 수입은 제조 시즌이 아닌 기간에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야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한 논의는                  

"수입 절차를 정리하여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200k-mt-of-sugar-imports-eyed/ 

필리핀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세 분기 동안 6% 이상 성장해야 합니다.                                                                           

[Cont. from page 3] 

제조 시즌이 아닌 7월부터 9월 초까지가 수입을 허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기간입니다. 

https://malaya.com.ph/author/jed-macapa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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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단체, RTL 개정 계획에 반발                                                                                                                

May 14, 2024 | Janine Alexis Miguel | The Manila Times 

경제 자유 재단(FEF)은 월요일에 쌀 관세화법(RTL)을 개정하는 제안에 대해 특히 국가 식량              

당국(NFA)의 쌀 수입 및 판매 권한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주요                

식량의 가격을 낮추는 수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전 집권 당국자 및 주요 경제학자들을 회원으로 인원하는 이 공공 선언 단체는, 공화국 법 (RA) 11203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격려한 상승하는                      

쌀 가격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FEF는 이 법이 여전히 197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쌀 정책 개혁이며, 국가가 세계 무역 기구의 약속을 이행하고, NFA의 1,700억 페소 이상의                   

부채를 줄이고, 약 800억 페소의 관세를 생산하며, 2022년까지 쌀 인플레이션을 저하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의 급등은, FEF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의 비바스마티 쌀 수출 금지, 중동의 긴장으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               

등 "쌀 관세화법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RA 11203은 또한 NFA의 규제 및 수입 허가 권한을 철회하여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종료했습니다. 여러 의원들과 농업부가 이를 이용하여             

법을 개정하길 원합니다. 

 

FEF는 만약 정부 기관이 쌀을 수입하는 권한을 가진다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영 필리핀 국제무역공사, 특히 필리핀 국제무역공사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농업부(주관 기관인 NFA를 감독함)의 대중 인식이 소비자보다는 작물 재배자의 이익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FEF는 또한 쌀 관세를 일시적으로 35%에서 10%로 낮추는 제안을 되풀이하고, NFA가 적정한 버퍼 재고를 유지하는 수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 농부로부터의 쌀 구매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공 선언 단체는, 의원들은 법을 개정할 때 특히 쌀 경쟁력 강화 기금과 같은 RA 11203의 영향을 측정한 연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5/14/business/top-business/advocacy-group-hits-plans-to-revise-rtl/1946124 

 

필리핀 중앙은행, 5월 16일 금리 동결 예상, 첫 인하는 4분기로 연기: 로이터 투표                                                                       

May 14, 2024 | Channel News Asia 

A Philippines Peso note is seen in 
this picture illustration June 2, 
2017. REUTERS/Thomas White/
Illustration/Files  

벵갈루루: 필리핀 중앙은행은 목요일에 주요 정책 금리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올해 말에 첫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4월에 연간 인플레이션이 3.7%에서 3.8%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중앙 은행의 2-4% 목표 범위 내에 있었지만,  

필리핀 중앙 은행 (BSP)과 경제학자들은 위험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BSP가 주요 중앙은행, 특히 9월에 첫 인하를 예상되는 연방준비제도(Fed) 앞서 이자율을 낮추기를 꺼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월 7일부터 13일까지의 로이터 투표에서 모든 23명의 경제학자들은 5월 16일에 BSP가 하룻밤 빌림 금리를 6.50%로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조사 결과, 이 금리가 적어도 9월 말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Morgan Stanley의 아시아 경제학자인 데릭 캠은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이자율의 휴식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헤드라인 CPI 인플레이션은            

상승하여 BSP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의 상단인 4%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앙 은행은 이미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향을 전 회의에서 고려했으므로 최근 데이터의 연속은 중앙 은행이 인상을 유도하는 놀람을                    

일으킬만한 충격이 아니어야 합니다."  [Cont. page 6] 

https://www.manilatimes.net/author/janine-alexis-mig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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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값 예측에 따르면 금리는 제3분기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며, 그 후에 4분기에 50 기저포인트의 인하가 이루어져 연말에는 6.00%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예측을 내놓은 18명 중 8명은 정책 금리를 6.00%로 예상했으며, 3명은 6.25%의 금리를 예상했으며, 3명은 5.50%를, 1명은 5.75%를                            

예상했습니다. 3명은 6.50%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19명 중 8명의 경제학자들은 중앙 은행이 다음 분기에 첫 번째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07년 6월 이후 최고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페소는 올해 미국 달러 대비 약 4% 하락했습니다. 
 

"필리핀 페소가 지난 4월 말에 1달러에 대해 58 필리핀 페소에 가까이 달성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근 페소의 약세는 중앙 은행이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라고 무디스의 경제학자인                            

사라 탄이 쓰고 있습니다. 

Source: Reuters  

Source: https://www.channelnewsasia.com/business/philippine-central-bank-keep-rates-hold-may-16-first-cut-pushed-q4-reuters-poll-4333596 

클락 공항, 계획된 제2 구동로로 생존 가능성 강조                                                                                          

May 14, 2024 | Tyrone Jasper C. Piad | Philippine Daily Inquirer 

Clark International Airport —
CONTRIBUTED PHOTO  

클락 국제공항은 70억에서 100억 페소의 비용이 드는 두 번째 구동로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여행의            

부활로 인한 잠재적인 중단을 피하면서 더 많은 항공편을 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기지 개발 및 개발 기관 (BCDA) 대표이사이자 CEO 인 조슈아 빙캉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에서 90킬로미터 떨어진 대체 게이트웨이에 새로운 구동로를 건설하기 위해 사설 부문의                      

파트너를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물류 회사를 포함한 새로운 지역사와를 위한 택시웨이와 앞산 확장에 추가로 20억 페소를 지출할 예

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손 국제 프리미어 공항 개발 주식 회사 (Lipad), 클락 공항의 사설 운영자,는 새로운 구동로 건설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인클라이어에게 별도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800만 명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클락 공항은 거의 20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여 전염병 전량에 비해 50%의 회복을 보였습니다. 터미널은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240만 명에서 330만 명의 승객을 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에어로-K, 선라이트 항공, 에어 부산, 홍콩 익스프레스, 스타룩스 및 이베이 에어를 비롯한 여러 항공사가 공항을 찾았습니다. 
 

현재 공항은 국제선 10개 노선과 국내선 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라칸 공항에서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Lipad의 대표이사이자 CEO 인 노엘 마난킬은 중부 루손, 북부 루손 일부 및 심지어 메트로 마닐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선호 게이트웨이로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라칸 공항은 매닐라 공항을 개보수하기로 낙찰받은 산 미구엘 코프가 건설할                         

예정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항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Lipad는 물류 처리 및 배송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더 많은 물류업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글로벌 기업 UPS가 클락에 새로운 허브를 건설하여 전자 상거래 붐으로 인해 더 많은 최종 구매 서비스가 필요해지는 공급망 및                

물류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그 다음 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유지 보수 및 수리 및 개조 공급업체 루프트한자 테크닉 필리핀은 또한 2026년까지 클락에서 운영을 확장하기 위해 150억 페소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58599/clark-airport-emphasizes-viability-with-planned-2nd-runway 

필리핀 중앙은행, 5월 16일 금리 동결 예상, 첫 인하는 4분기로 연기: 로이터 투표                                                                       

[Cont. from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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